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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말뇌염 감염 
4번째 사망자 발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세

계가 한 무대에 오른다(World on Stage). 국악

, 한국무용을 비롯 중국 서커스 쇼, 탱고 무대가

렉싱턴에서 10월 12일 시간을 두고 펼쳐진다.

이 이벤트의 기획자는 “서로 달라서 싫은 게

아닌 서로 다른 게 미국의 진정한 아름다움”

이라는 서브하시 말호트라(Subhashi Malho-

tra, 이하 말)씨다. 

인도계 미국인인 말 씨(74)는 한국과 인연이

있다. 2012년과 2015년에도 한국무용 공연을 렉

싱턴에서 개최했었다. 당시에는 400석인 렉싱

턴 스카티시라이트뮤지엄오디토리움(Scottish

Rite Museum Auditorium)이 거의 꽉 찼을 정

도로 성황이었다. 9월 17일 렉싱턴 케리도서관

에서 만난 그는 과거의 기억이 부럽단다.

올해는 그러나 한국무용을 계속해서 올려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까지 와있다. 지금까지

공연 티켓을 구입한 총 수가 10여석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플라멩고는 이미 매진됐고 탱고

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한국무용과 중국

서커스 공연의 판매가 가장 난항을 겪고 있다. 

말 씨는 한국 공연을 마케팅하는 것이 “과

거와 달리 고통스럽다”고 표현했다. 12일 당

일 함께 무대에 올리는 중국 서커스 쇼의 홍보

도 중국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하기가 쉽지 않

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가 렉싱턴에서 이 같은 한국과 중국 전통

문화 공연을 열게 된 이유를 묻자 의외로 간단

한 답변이 나왔다. 렉싱턴의 소수민족 중 가장

많은 3개 커뮤니티가 중

그는 왜 한국무용 공연을 고집했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

추세츠내 동부말뇌염(EEE) 감염 11번째 환자

가 25일 발생했다. 또한 최근 동부말뇌염 감염

으로 에섹스 카운티 한 환자가 사망, 4번째 사

망자로 기록됐다. 20일과 23일에 이어 또 한 명

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우스터 카운티의 70대

남성이 11번째 동부말뇌염 환자 확인됐다고 밝

힘과 동시에 어번, 찰턴, 더들리, 라이스터, 사

우스브리지, 스팬서의 위험단계를 높음으로 격

상시켰다. 

이로써 35개 타운의 위험▶▶7면으로 계속 ▶▶5면으로 계속

렉싱턴 국악공연 개최한 인도계 말호트라
“한국 공연 마케팅 고통스럽지만 보람”

내달 12일 렉싱턴 베뉴에 한국무용 공연을 개최하는 서브하
시 말호트라씨, 그는 미국의 장점을 다양성에서 찾는다

휴간 안내
10월11일자신문휴간 합니다

1950년대 이래 최대 동부말뇌염 모기 창궐
동부말뇌염 11번째 환자는 병원에서 바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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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협 골프대회 조성환씨 77타로 우승 

보스톤 평통 상견례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

미 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지부 주

최 정기 골프 대회가 스토우 소재 스토

우 에이커 컨트리클럽(Stow Acres

Country Club)에서 40명이 참가하여 9

월 21일 토요일 진행됐다. 

SK, 현대자동차, 서울 대학교 뉴잉글

랜드 동창회 등 단체와 노동완, 고종성

(Genesco), 안태준 (Cronin’s Dental),

이제봉 (뉴스타부동산), 이강원, 윤상래

, 남성한, 김재석(선진 학원), 황동현, 윤

정호 (SIMACRO), 성낙호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골프와 저녁식사 등을 통

해 참여자들간의 네트워킹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골프가 끝난 후 저녁식사를 겸한 뉴

잉글랜드 지부 총회에서는 참석한 회원

의 만장일치로 신임 노동완(Axcelis

Technologies) 48대 회장과 박종근

(DuPont) 부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재무보고와 신임

회장 및 임원진을 구성했다.

노동완 신임 과기협 회장은 “많은

분들의 후원덕분에 성공적으로 골프대

회 행사가 치러졌다. 날씨도 너무 좋아

서 더할 나위 없었으며, 이번 대회 참가

하신 모든 분과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

다”고 하였다. 재미과기협 활동에 많

은 관심을 부탁하며, kseane.org 에 게

재되는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 했다.

이번 골프대회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상자>

챔피언: 조성환 (77)

준챔피언: 김기태(78), 이현희(78)

신페리오 우승: 정영기(72.4)

신페리오 준우승: 박성준 (72.6)

장타상: 박성근

근접상: 김재석 (11'7")

정직상: 박인원, 김승만

bostonkorean@hotmail.com

김기태, 이현희 씨 준우승, 노동완 신임회장 선출 

재미 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지부 주최 정기 골프 대회가 40명이 참가하여 9월 21일 토요일 진행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

역협의회는 첫 상견례를 9월 22일

일요일 렉싱턴에 위치한 불판에서

갖고 향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한선우 평통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원들에게 보고했고 장수

인 수석부회장은 10월 12일 평통 음

악회 및 14일 출범식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36명의 평통위

원과 이현우 부총영사가 참석했다.

평통은 10월 6일 임원회의를 갖고

각 분과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

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2년만에

다시 ‘한국의 날’ 행사를 주청사

그레이트홀에서 10월 9일 개최한다

. 시민협회는 2017년 10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개

최했었다. 

한국의 날 축하 공연은 한국의 전

통 부채춤, 소프라노, 멘토스 합창

등으로 구성되며 한식 오찬이 준비

된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이경해

회장 (508)962-2689 혹은 김성군 이

사장 (617)799-7033에게 할 수 있다. 

장소: GREAT HALL,

MASSACHUSETTS STATE

HOUSE

24 Beacon Street Boston MA

일시: 2019년 10월 9일 (수) 오전

11시 30 ~ 오후 2시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한국의 날 주청사에서 개최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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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스톤 산악회 바비큐 단풍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밀튼 소재 블루

힐 스카이랜드 트레일에서 단풍산

행 및 바비큐 행사를 10월 5일 토요

일 갖는다. 

산악회 김상호 회장은 “단풍철

을 맞아 보스톤 시내에 가깝고도 비

교적 쉬운 블루힐에서 등산을 체험

함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

다. 

이번 산행에는 등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이며 아동은 무료다. 참가자들

은 6일 8시 30분까지 밀튼 소재 블루

힐 Houghton Pond 주차장에 개별

집결해야 한다. 집결 후 9시부터 12

시까지 산행을 하고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바비큐 점심시간을 갖는다

.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10월 2일

수요일까지 김혁신씨(617-780-

9588)에게 신청하면 된다. 준비물은

등산복장, 등산화 혹은 트랙킹 슈즈

, 물 등이다. 우천시에는 연기하며

개별 통지한다. 

일시: 2018년 10월 6일(토)

장소: 블루힐 Houghton Pond

Parking(Milton MA소재) 아침 8시

30분

(GPS: 840 Hillside st. Milton

MA 02186)

bostonkorean@hotmail.com

가을, 가슴이 따뜻한 음악을 만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평화콘서

트 <가을사랑> 이 10월 12일 텁스

(Tufts)대학 그라노프뮤직센터(Gra-

noff Music Center)에서 열린다. 

평화 콘서트 ‘가을사랑’은 필하

모니아 보스톤 챔버오케스트라가 그

리움과 가을 사랑을 테마로 한국가곡

과 낭만적인 실내악으로 꾸미는 무대

다.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나유선, 바

리톤 한경진, 테너 문현호 의 ‘님이 오

시는지, 사공의 노래, 가고파, 뱃노래,

그대 그리고나 등 솔로, 삼중창, 관객과

의 ‘그리운 금강산’ 합창 등의 아름

다운 한국가곡을 챔버와 함께 노래한

다. 

Grieg, Bruch, Piazzolla의 낭만적이

고 아름다운 챔버오케스트라 곡들로

가슴이 따뜻해지는가을맞이 한국축제

의 장을 만나게 된다. 장수인 필하모니

아 단장은 “한인사회의 모든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을문화축

제, 열린음악회에 많은 한인들의 참석

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벤트 브라이

트 링크에서 등록하는 선착순 100명에

게 무료티켓을 증정한다. 

일시: 10월 12일(토) 4:30 PM 

장소: Granoff Music Center, Tufts

대학 (20 Talbot Ave, Medford

문 의 :

HARMONIABOSTON@GMAIL.C

OM       978-821-9434

무 료 티 켓 : Admission Free -

eventbrite Tickets: 

bostonkorean@hotmail.com

'가을사랑' (Fall in Love) 평화 무료콘서트
온 가족이 함께하는 Korea Festival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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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우 시의원 예비선거 압도적 1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차기 보스톤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미

셸 우 보스톤 광역구 현역 시의원이 예

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입지를 다

졌다. 

우 의원은 24일 치러진 보스톤 시 예

비선거에서 마이클 플레허티, 애니사

애새비-조지, 엘씨아 개리슨 등의 현역

의원들은 물론 새로운 광역구 시의원

도전자 알레한드로 니콜 St. 기엔, 줄리

아 메지아, 에린 머피, 그리고 데이비드

핼버트 등과 함께 11월 본선거에 진출

하게 된다. 

이번 보스톤 광역구 시의원 선거에

는 무려 15명의 후보가 도전했었다. 우

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19%에 달하는

26622표를 획득했다. 2위는 애니사 애

새비-조지로 18,993표, 마이클 플레허

티 18,766표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ST 기엔 후보가 11,910표로 현역 개리

슨 의원을 제쳤다. 

24일 선거에는 총 402,536 유권자의

9%에 불과한 35,800명의 유권자만 투

표에 참가해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

다. 점심까지는 15,000 만명이 투표장을

찾는 등 낮은 관심도가 그대로 반영됐

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시장예비선거 결과

미셸 우 26,622 19.41%
애니사 애새비-조지 18,993 13.85%
마이클 플레허티 18,766 13.68%
알레한드로 니콜 St. 기엔 11,910 8.68%
줄리아 메지아 10,799 7.87%
앨씨아 개리슨 9,720 7.09%
에린 머피 9,385 6.84%
데이비드 핼버트 6,534 4.7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엘리자베스 워렌의원의원이 민

주당 및 민주당성향의 유권자를 대

상으로 실시된 미 전국 여론조사에

서 사상 처음으로 조 바이든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퀴니피엑 대학이 25일 발표한 여

론조사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27%를 득표해 25%를

득표한 조 바이든 후보를 근소한 차

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

론조사의 오차범위인 4.9%이내이

기 때문에 이 대학은 동률이라고 표

현했다. 그러나 이 대학이 지난 3월

부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워렌 의

원이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같은 여론조사에서 바

이든은 32%, 워렌은 19%를 득표한

것과 확연한 차이가 돋보인다. 워렌

상원의원은 특히 대졸 이상 백인층

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8월에

는 29%의 이지지층이 바이든을,

25%가 워렌을 지지했으나 이번 조

사에서는 37%대 20%로 워렌이 앞

섰다. 

한편 9월 25일 발표 조사에서는

양 후보에 이어 버니 샌더스 후보가

16%, 피트 버티지지는 7%, 카멜라

해리스는 3%를 각각 기록했다. 정

책선거로 꾸준히 승부를 걸어왔던

워렌의원은 점차 지지세를 넓혀왔

으며 지난달 휴스턴에서의 민주당

후보 토론회 이후 본격적인 모멘텀

을 타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엘리자베스 워렌 전국 여론조사서 
바이든 앞서 

지난 8월 15일 올스톤 소재 한국가든에서 있었던 시민협회 주최미셸 우 시의원 기금모금 만찬 모습

엘리자베스 워렌(왼쪽)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추
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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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자담배 흡연관련 질병의 폭발적인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4개월간 전면

금지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4일 비상사

태를 선포하고 모든 니코틴 및 마리화

나 내용물 전자담배의 판매를 4개월간

전면 금지시켰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번 판매 금지조

치는 미국내 9명의 사망자와 530여명

폐질병 발생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고 강조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내에

서는 지난주 38건보다 증가한 61건의

관련 의심 질병이 보고됐다. 

이번 매사추세츠의 판매금지 조치는

미국내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금지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뉴욕과 미

시간 주는 이달 초 향과 풍미를 첨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샌프란시

스코는 전자담배의 판매와 배포를 전

면금지 최초의 대도시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청소년들

에게 민트와 맨솔향 담배의 청소년 판

매를 제한하는 법을 제안키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전자담배 4개월간 전면 판매 금지
단계가 심각, 46타운이 높음, 그리

고 122개 타운이 보통 수준의 위험

단계로 설정됐다. 2019년은 뇌염 모

기의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학자에 따르면 동부말뇌염

의 창궐 규모는 1950년대 이래 최대

다. 

올해 첫째 사망자는 50대의 헤어

헤븐의 여성이었으며 두번째 사망

자는 프리타운의 70대 남성이었다.

세번째 사망자와 네번째 사망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모기의

위협은 강한 서리가 내릴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기물

림에는 극도의 주의가 요망된다. 

모니카 바렐 보건부 장관은 “우

리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모

기에 대해 극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부는 이번 환자 외 플

리머스 카운티의 50대 남성이 웨스

트나일바이러스(WNV)에 감염됐

다고 확인했다. 이 남성은 올해 2번

째 WNV환자다. 로드아일랜드 주

에서도 3명의 동부말뇌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워익 소재 한 환자는

이달 초 사망했다. 

hsb@bostonkorea.com

찰리 베이커 주지사 건강 비상사태 선포

매사추세츠에서는 전자담배 관련질병 68건

담배 판매업체 소상인 무시한 과도한 조치

▶▶1면에 이어서

동부말뇌염 감염 4번째 사망자 발생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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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

모회장 임선희)가 21일 개학식을 갖고

2019~’20학년도 새학기를 시작했다. 

작문교육부 이정설 리더교사의 사회

와 문화교육부 윤자영 리더교사의 국

가 반주로 시작된 개학식에서 남일 교

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모두 즐거운 학교생

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선생

님들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줄 것을 당

부했다. 특히 “9명으로 시작하는 성인

반 학생들을 환영한다”고 하자 참석

한 모든 학생들은 큰 박수를 보내 환영

했다.

학부모회 임선희 신임 회장과 이사

회 박신영 총무 이사는 축사를 통해

“2세 교육을 위해 한결같이 수고하시

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

해 동안도 모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와 이사회에서 최

선을 다해 지원하고 열심히 후원하겠

다.”고 말했다. 

각 과정 선생님들과 신입생 환영에

이어 전교생과 교사들은 초급과정 리

더 주민정 교사, 중급1과정 리더 조진

태 교사의 선창에 맞춰 ‘우리가 지켜

야 할 10가지 수칙’을 서약하는 시간

을 가진 후 모두 교실로 돌아가 첫 날 수

업을 진행했다.

매년 개학 첫 날에만 볼 수 있는 모습

은 학교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어린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선생님 말씀은 잘 따르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염려되는 부모의 모습인

데 금년에도 변함없이 교실 앞을 떠나

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기초-1과정에 입학한 한 신입생 학

부모도 교실의 작은 유리창 너머로 아

이의 동선을 쫓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기에 걱정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진지한 자

세로 선생님의 지도에 열중하는 모습

을 보니 참 대견했다.”며 교사 여러분

들의 수고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전-오후

48개 학급으로 구성돼 있고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

육과 교양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

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학부모

대상 교양강좌들과 서예반, 생활영어

반 및 줌바교실 등이다. 

금년으로 개교 44주년이 되는 뉴잉

글랜드 한국학교는 10월 26일부터 3주

간 개최되는 정기 학부모 초청 공개수

업을 진행하며, 11월 중순에는 한글동

화구연 & 동시암송대회를 개최한다.

한글 및 다양한 문화-역사교육을 제공

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한

글지도는 물론 미술 및 음악교육 교사

로 동참하실 분은 전화 (508) 523-5389,

이 메 일  (koreanschool.ne@gmai-

l.com), 홈페이지(www.ksneusa.org)

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위)개학식에서 임선희 회장이 축사를 하고있다(아래)거북이반 수업 모습

보스톤 단신 

보건 복지부 장관 보스톤 방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턴총영사관은 서부 매사추

세츠 지역 순회영사 업무를 9월 18

일 수요일 오후 5시에서 7시30분까

지 유매스 엠허스트 뉴먼센터에서

진행했다. 

지역 내 매사추세츠 대학교, 엠허

스트 대학,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

햄프셔 대학, 스미스 대학에 재학 중

인 대학 및 대학원 학생 들이 주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본인 및 가

족 들의 영사업무 서비스를 받았다. 

이번 순회 영사 업무에는 박육현

영사와 감원광 선임실무관이 참여

해 매사추세츠 운전면허 취득, 여권

갱신, 비자 안내 등 30 여건의 영사

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서부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이번 11월 미국 시민권자로서 대한

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이중국적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법무부 장관 앞

에서 서약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

대 회장은 “연장자 중심으로 이중

국적 취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부지역 순회영사 성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거처 9월 24일 보스톤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바이오 관련 진출 기업을 방문하고 랩 샌트럴(Lab Central) 바이오 생태계를시찰했다. 또한 한인단
체 및 벤처 캐피털 대표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3대 신산업으로 선정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관한 정부정책을 역설했다 (사진=보스턴총
영사관페이스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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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계인 그는 한국무용 공연을 고집했나?
국, 인도 그리고 한국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란

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

계의 문화를 무대에 올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잘나가던 컨설턴트였던 그는 자녀들이 시간

을 같이 보낼 수 없다는 불만에 조기에 은퇴했다

. 그러면서 1992년부터 보스톤인터내셔널축제

(Boston International Festival)를 개최했다. 많

이 잊혀졌지만 보스톤인터네셔널축제를 기억

하는 한인들이 꾀 있을 것이다. 말씨는 “학교

학생들에게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각 나라의

커뮤니티와 연결해 문화 부스와 문화공연을 베

이사이드 엑스포에서 펼쳤다. 학생들은 엑스포

를 찾아 각 나라 부스를 방문하며 여권에 스탬프

를 받았다. 그는 보스톤 엑스포에서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 이었다. 

말씨는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고, 다른 점

을 좋아해야 한다. 그게 그 이벤트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수많은 다른 출신배경들의 사람들과

만나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그는 최근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현실에 대해 “슬픈 일이

다.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노력해서 2세들

을 키우고 이들이 성공해서 미국을 강하게 만든

다. 그런데 이런 이민자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이민자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

다. 

1994년에는 베이사이드 엑스포에서 진행하는

쇼 중에 두번째 큰 쇼로 기록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1995년 신형 오토쇼에 이어 2위를 기록

했으며 심지어 당시 3위였던 맥월드(Mac

World)쇼보다 인기가 많았다. 보스톤에서 시작

된 이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시카고, 필라델피

아, 뉴저지, 워싱턴 DC, 프로비던스 등으로 확대

됐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여러 가지 보

안상의 이유로 더 이상 쇼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의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그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학교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세계의 전통 문화공연을 미국 각지에서 무

대에 올렸다. 그의 활동은 최근에까지 이어졌다

. 그러나 2015년에 공연을 올린 이후 잠시 휴지기

를 가졌다. 말 씨는 “일하는 재미가 없었기 때

문”이었다고.

그는 올해 들어 한국무용을 비롯해 중국 서커

스, 탱코연주, 플라맹고 쇼 등을 중심으로 한 무

대를 렉싱턴 스카티시라이트뮤지엄오디토리움

에 올린다. 한국무용과 국악공연은 뉴욕의 이매

방의 이수자인 박소연씨가 이끄는 한국무용단

이 <한국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10월 12일 오후

2시 공연한다. 

현재 렉싱턴 센터의 한국 식당 다빈과 우기아

트가 입주해 있는 건물소유주이기도 한 말 씨는

한국무용공연을 앞으로 공연 무대에 올리지 못

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말씨의 고민이 단순한

‘엄살’이도록 만드는 것도 미국땅에 사는 한

인들의 몫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인들이 알아서

소비하는 것이다. 케이팝, 한식, 드라마, 김치 등

한류는 알아서 소비하는 단계에 진출했지만 거

기까지의 과정에는 끊임없는 한인들의 애정이

밑거름이었다. 한국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말

씨와 다른 한인단체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해서

는 안된다. 발레와 오페라처럼 한국무용과 국악

도 원하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이런 노력들의 결정체일 것이다. 

한국무용 및 국악 <한국의 소리>공연 : 10월 12

일 오후 2시 

장소 : 스카티시라이트뮤지엄오디토리움

(Scottish Rite Museum Auditorium)

티켓 : Worldonstage.com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한국의 무형문화재 이매방 선생이 살풀이춤을 이수한 석연 이승연씨가 이끄는 한국무용단이 10월 12일 렉싱턴에서 공연한다

말 씨가 지난 1994년도 보스톤의 주요 엑스포 이벤트 방문자 순위를 표시한 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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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미로가 있는 보스톤 인근 농장 6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추수

의 계절 가을에 농장을 방문하면 많은 것을 경

험하게 된다. 빨갛게 익은 사과와 노랗게 익은

호박을 직접 따고 울긋불긋한 단풍을 구경하는

것이 지나치게 평온하다면 약간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옥수수 미로는 어떠한가. 키가 큰 옥수

수밭 길이 그려낸 그림은 하늘 위에서나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떠한 미로에도 끝이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삶이 다시 살만하다고 느끼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니.

Connors Farm

올해 코너스 농장 옥수수 미로 그림의 주인공

은 뉴잉글랜드 출신 레이스카 전설 벤틀리 워렌

(Bentley Warren)이다. 할로윈 기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플래시 라이트 미로가 10월

8일부터 핼러윈 날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진행된다. 그 외에도 각종 피킹과 농장 동물

들, 아이들을 위한 놀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보스톤과의 거리: 23.1 마일

입장료: 주중 $9.99; 주말 $13.99; 2살 미만 무

료

농장 운영 시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까지

30 Valley Road, Danvers, Massachusetts,

978-777-1245, connorsfarm.com.

Hanson’s Farm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판대가 있는 농

장으로 호박과 꽃 피킹이 가능하다. 매주 금요

일과 토요일 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유령 건

초 마차 타기를 운영한다. 

보스톤과의 거리: 25.2 마일

입장료: $8; 5살 이하 어린이 $2

농장 운영 시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20 Nixon Road, Framingham, Massachu-

setts, 508-877-3058, hansonsfarm.50webs.com.

Honey Pot Hill Orchards

옥수수가 아닌 생울타리로 만들어진 미로가

3개나 있다. 영국의 햄튼 코트(Hampton Court)

미로와 똑같이 만들어진 ‘미니 몬스터 헤지 미

로’, 4살과 9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터널

미로’는 매일 운영되며 입장료로 이용 가능하

다. 주말에만 운영되는 ‘빅 그린 몬스터 헤지

미로’는 1.5마일 길이에 6개의 다리, 숨겨진 전

망대를 갖추고 있다. 미로의 입장료는 1인당

$11.95, 3-15세 어린이 $7.95, 2살 이하 무료이며

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보스톤과의 거리: 30.1 마일

입장료: 주중 $2; 주말 $4; 2살 이하 어린이 무

료

농장 운영시간: 매일 오전
Connors Farm

Marini Farm. 미로에 입장하기 전에 게임 시트가 주어지며 미로 내부 곳곳에 스테이션이 배치되어 있어 더 많은 질문에 답할수록 미로를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진다

▶▶9면으로 계속
Hanson’s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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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갤폴드에 美 언론 호평 일색
삼성, 5개월만에 '반전 드라마'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오

는 27일 미국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

자의 첫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

드'에 대한 현지 언론의 평가가 5개

월 만에 '조롱', '야유'에서 '찬사'로

바뀌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

보기술(IT) 전문매체 안드로이드

오토리티는 갤럭시 폴드 리뷰 기사

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큰 화면

이 만족스럽다. 당신의 눈길을 사로

잡을 것"이라며 "아이폰 이용자들

은 울고 싶어질 것이다. 그 정도로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테크크런치의 브라이언 히터 기

자도 "지금까지 폴더블 폰은 미지의

영역에 가까웠다"며 "삼성은 가장

먼저 폴더블 폰을 시도했고, 어려움

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도전한 것만

으로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평했다

.

씨넷의 제시카 돌코트는 "어떻게

보더라도 갤럭시 폴드는 유일무이

한 휴대폰"이라며 "주요 제조사가

출시하는 첫 폴더블 폰으로서 갤럭

시 폴드는 휴대폰의 미래상을 제시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호평은 당초 지난 4월24

일 미국 출시를 앞두고 디스플레이

, 힌지 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현지 언론이 비판을 쏟아냈던 것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것이다. 당시

미국 주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갤럭시 폴드의 화면보호

막을 강제로 뜯어내며 "뭔가 접고

싶다면 핫도그나 종이, 스카프, 의

자를 접는 게 낫다"며 원색적인 비

난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삼성전자

는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무기한 연

기해야만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국내에

서 먼저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239

만8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

구하고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정식

출시되지 않은 해외 국가의 중고 거

래 사이트에선 웃돈을 얹은 300만원

대 이상의 가격에 팔릴 정도다. 비

판 일색이던 미 언론도 인정하지 않

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삼성

전자로선 약 5개월 만에 한 편의 반

전 드라마를 써낸 셈이다.

한편 갤럭시 폴드는 오는 27일 미

국에서 정식 출시된다. 지난 6일 국

내에서 처음 선보인 갤럭시 폴드는

18일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출시됐으며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리는 매진 행렬을 이

어갔다. 미국에 판매되는 갤럭시 폴

드는 롱텀에볼루션(LTE) 모델이

다.

bostonkorean@hotmail.com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38 Sudbury Road, Stow, Massa-

chusetts, 978-562-5666, honey-

pothill.com.

Marini Farm

3세대 동안 같은 가족이 운영한 농

장으로 가족 체험에 특화되어 있다.

해적선 모양의 놀이터와 바운스 하우

스, 밧줄 미로와 옥수수 미로 등 다채

로운 놀이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미

로에 입장하기 전에 게임 시트가 주어

지며 미로 내부 곳곳에 스테이션이 배

치되어 있어 더 많은 질문에 답할수록

미로를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진다. 아

이들을 위한 1에이커 크기의 작은 미

로 또한 마련되어 있다. 

보스톤과의 거리: 33 마일

입장료: 주중 $10.99; 주말 $12.99; 2

살 이하 어린이 무료

농장 운영 시간: 매일 오전 10시부

터 오후 6시까지

259 Linebrook Road, Ipswich,

Massachusetts, 978-238-9386,

marinifarm.com.

C&C Reading Farm

거대한 미끄럼틀과 호박밭, 농장 곳

곳을 누비는 기차가 있는 농장으로 올

해 미로의 테마는 우주 탐험이다. 3에

이커의 옥수수 미로가 어려운 어린이

들을 위한 작은 미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보스톤과의 거리: 30.5 마일

입장료: $9.95; 2살 이하 어린이 무

료

농장 운영 시간: 주중 오전 10시부

터 오후 6:30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30까지

175 East Center St., West Bridge-

water, Massachusetts, 781-293-6144,

ccreadingfarm.com.

Flint Farm

미로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농장

가판대를 선전하는 문구 ‘Buy fresh,

Buy local’가 읽힌다. 그러니 미로

탐험 후 농장 가판대를 들러서 신선한

농산물을 확인해보자. 건초 마차와 호

박밭에서 한가로운 가을의 한때를 보

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스톤과의 거리: 32 마일

입장료: $6; 3살 이하 어린이 무료

농장 운영 시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789 East St., Mansfield, Massa-

chusetts, 508-337-6473, flintfarm-

stand.com.

sun@bostonkorea.com

▶▶8면에 이어서

Honey Pot Hill Orchards

C&C Reading Farm

Flint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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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8월 매사추세츠 주의 실업률이

2.9%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지

난 7개월 동안 연속으로 3% 미만의 실

업률을 기록하며 경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주 노동부와 연방 노동부의 통계 자

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7,1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

으며 이 중에서 6,700개의 일자리가 민

간 부분에서 창출되었다.

로잘린 아코스타 매사추세츠 노동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는

교육과 의료 분야와 같은 주요 경제 분

야에 집중되었다. 지난 1년 동안 12,600

개의 신규 일자리가 교육과 의료 분야

에서 창출되었다. 전문직, 과학, 경영 서

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8,9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

경제학에서는 3%의 실업률을 “완

전 고용” 상태로 간주한다. 0%의 실업

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을 하

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실업률 3% 수준이

다. 이론적으로 매사추세츠 주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

나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완전 고

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전체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

지만 미국 전체의 실업률은 8월 기준으

로 3.7%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실업률

은 미국 전체 실업률보다 0.8%가 낮다.

매사추세츠 주의 평균 실업률이 낮다

고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실업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일례로 스프링필드

의 경우 지난 7월 실업률은 6%였다. 이

역시 작년 같은 기간의 7.4%에 비하면

훨씬 낮아진 것이다.

생산이 가능한 연령의 인구 대비 실

제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를 의

미하는 노동력 인구 비율은 작년 8월과

같은 67.6%로 나타났다. 노동력 인구 비

율은 16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 현재 일

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

도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았던 사람들의 비율로 계산된다.

jsi@bostonkorea.com

MA주 실업률 7개월째 3% 미만

이론적으로 완전 고용 상태 지속
교육과 의료 분야 고용 창출 선도

매사추세츠 주는 지난 7개월 동안 연속으로 3% 미만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경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조류의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코넬 대

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사추세

츠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등 북

아메리카 지역에서 새들이 줄어들

고 있다.

새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

유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새들의 서

식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추운

겨울을 지낼 월동지역이 급격히 줄

어들면서 새들의 생태계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독성 물질이 함유된 화학 물

질이 새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고 있다. 독성 물질은 새들의 먹

이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서는 지

적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만든 건

축물이나 조형물에 새들이 부딪히

는 경우가 많고, 지구의 전반적인 기

후 변화도 조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전체적으로 1970년에 비해

새의 숫자는 30억 마리가 줄어들었

으며, 비율로는 약 29%가 감소하였

다.                 

jsi@bostonkorea.com

MA주 조류 급격히 감소

미국 전체에서 1970년에 비해 새의 숫자는 30억 마리가 줄어들었다



The Boston Korea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11광고



12 The Boston Korea2019년 9월 27일 금요일 로컬/미국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제대로 배달되지 않은 아마

존 소포가 쓰레기 더미에서 무더기

로 발견되었다. 벌링턴, 몰든, 스왐

프스캇 등 보스톤 북쪽에 위치한 타

운에서 다수의 아마존 소포가 포장

이 그대로인 채 쓰레기 더미에 방치

되어 있었다.

아마존 소포가 가장 먼저 발견된

곳은 벌링턴이었다. 벌링턴의 체스

트넛 힐 묘지 관리인은 묘지 쓰레기

장에서 다수의 아마존 박스들을 발

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벌링

턴 경찰서는 배달되지 않은 아마존

소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

에 벌링턴 지역 주민들에게 아마존

소포를 직접 배달했다.

벌링턴 경찰서는 23일에 트위터

를 통해 "모두가 제 시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소

포를 주소지로 배달하고 있다"며 "

경찰이 소포를 배달해주더라도 (놀

라지 말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 된

다"고 말했다.

벌링턴에서는 아마존 소포가 월

요일 아침에 발견되었지만, 같은 날

밤에 또 다시 아마존 소포가 다른 곳

에서 발견되었다. 몰든에서는 포레

스트 데일 묘지 쓰레기장에서 29개

의 아마존 소포가 발견되었으며, 스

왐프스캇에서도 쓰레기장에 15개의

아마존 소포가 버려져 있었다.

벌링턴과 몰든, 스왐프스캇의 경

찰서는 어떻게, 왜 아마존 소포가 쓰

레기장에 버려졌는지 알아내기 위

해 아마존에 연락을 하였다.

아마존 대변인에 따르면 벌링턴,

몰든, 스왐프스캇에서 아마존 소포

를 버린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다. 또

한 몰든과 스왐프스캇에서 발견된

아마존 소포는 경찰에 의해 수거된

후 다시 아마존이 원래 목적지로 배

달하였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우리는 배달

회사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

며, 배달 회사에서 어떻게 우리 고객

을 대하는지 알고 있다. 이번 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며 "이 (소포

를 버리고 간) 배달원은 더 이상 아

마존 소포를 배달할 수 없다"고 밝혔

다.

jsi@bostonkorea.com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아마존 소포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기

업을 상대로 한 중국의 기밀자료·지식

재산권 탈취 행위가 최근 증가하고 있

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왔다고

CNBC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애덤 히키 법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보도된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

역기밀과 관련한 도난 사례가 최근 늘

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히키 부차관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법무부 내 국가안보국(NSD)이 다

룬 경제스파이 사건 가운데 80% 이상은

중국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몇년 사이 기술탈취 사건이 급증

하는 추세라고 한다.

히키 부차관보는 늘어나고 있는 스파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현재 일어

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덕

분이다. 이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만약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

기 위해 기다리다 보면 총에 맞아 끝장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차이나 이

니셔티브'란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이

부서는 중국의 기밀자료 및 지식재산권

탈취, 해킹, 경제스파이 사례 등을 적발

해 기소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히키 부차관보는 특히 중국 정부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계획과 관련해 "10개 산업 부분 중 8개

부분에서 지재권 도용 사례를 적발했다

"고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는 로봇, IT,

항공우주, 바이오 의약 등 10대 첨단 제

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하

겠다는 중국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wonjun44@news1.kr

미법무 부차관보 "중, 10개 중
8개 첨단산업서 지재권 탈취"

배달되지 않은 소포들 쓰레기장에
3곳서 수십 개 발견, 배달원 해고

벌링턴, 몰든, 스왐프스캇 등 보스톤 북쪽에 위치한 타운에서 다수의 아마존 소포가 포장이
그대로인 채 쓰레기 더미에 방치되어 있었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일본이 25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일본

이 일단 자국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열

어주기로 했다.

다만 양국은 아직 일본산 자동차에

매겨질 관세를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합의 사안은 일단 제쳐두고

부분적인 협정을 단계적으로 맺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별도로

만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단 일본은 미국산 농산품에 70억달

러(8조4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개방하

기로 했으며 미국은 일본산 기계류와

잠금장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버트 라이

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는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자동차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는 건 일본의 야심"이라면서 "무역확

장법 232조를 일본에 적용하는 건 우리

의 의도가 아니지만 양측은 선의로 계

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정을 체결하는 자

리에서 이번 협정을 '첫 단계'라고 표현

하면서 아직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완

전한 합의를 이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 양국은 두 번째 무역협정을 위한 논의

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

령은 덧붙였다.              pasta@news1.kr

미일 1단계 무역협상 타결…자동차는 미합의

애덤 히키 법무부 부차관보

25일 뉴욕에서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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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둘러싼 '우크라이

나 스캔들'이 민주당의 탄핵 조사까지

촉발하자 미국 정부가 25일 '문제의' 전

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 있기에 주

목됐다.

5쪽 분량 녹취록 요약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에 약 30분

간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과 민주당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

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압력

이나 대가는 통화에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

는 반면, 민주당 측은 조 바이든 전 부통

령 일가에 대한 수사 외압 여부가 더 확

실해졌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

다.

녹취록이 당시 통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 문서가 아닌 점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다. 미 법무부는 해당 문서가 두 정

상의 통화 내용긴 원본이 아닌, 당시 현

장에 배석했던 근무자의 메모와 기억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관련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에 대해 우크

라이나 정부가 수사에 나서 달라고 외

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

통령이 압박 카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중단까지 지시했다는 내부고발까

지 나온 상황. 이에 민주당은 하원 6개

상임위원에서 관련 조사를 개시하는 탄

핵 절차를 개시했다.

◇트럼프가 바이든 일가 수사 요청했

다?…"사실"

두 정상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논란

은 녹취록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 측도 인정하는 부

분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직

접 '바이든' 혹은 '바이든의 아들'(헌트

바이든)을 총 세차례 언급한다. 바이든

일가의 에너지 기업 연루 의혹을 제기

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윌리엄 바

) 법무장관과 협력한다면 무슨 일이든

좋을 것"이라며 "당신이 그것을 조사해

볼 수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종용하는 듯한 언급이다.

또한 녹취록에선 트럼프의 개인 변호

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바 법무장관이

바이든 일가 조사 문제와 관련해 젤렌

스키 대통령에게 전화할 것이라는 말이

다섯 차례 나오기도 한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의

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은 100% 내 사람이 될 것

"이라면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

한) 사항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화답

한 것도 확인됐다.

◇쟁점은 트럼프가 '외압' 행사했는지

여부

가장 큰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

화에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약속

했냐는 부분이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자금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

혹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달러(약

4770억원) 규모 원조를 보류할 것을 지

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는 러시

아에 대비한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금

도 포함됐다.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있다. 녹취록

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

이나를 위해 많은 일은 한다. 우리는 많

은 노력과 시간을 사용한다"면서 "미국

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매우 잘해주었

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그것이 별

로 상호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테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트

럼프 대통령은 이 구절에서 우크라이나

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 지원을 언

급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돈줄을 쥐

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입

장에서는 압박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국방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 지지에 감사한다며 미국산 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애덤 시프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녹

취록 공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

령이 취임선서를 배반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희생시켰다"며 "트럼프 대

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원조를 들먹일 필요는 없다

. 통화 내용에는 '이게 내가 필요한 거다

. 나도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안다'는 메

시지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며 외압을 하지 않았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스캔들 자

체가 거짓말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재차

강변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젤렌스키 대통

령도 "통화는 아주 정상적이었고 많은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아무도 압

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

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원조

금을 보류했던 이유와 관련해선 유럽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바이든 일가에 대한 수사와 원조금 보

류 사이 연관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CNN은 "러시아스캔들 때도

조사를 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으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다"며 "트럼

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통화를 이

용해 노골적으로 개인적, 정치적 호의

를 요구한 것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녹취록 공개는 시작…백악관, 의회

조사 본격 대비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스캔들

을 소명하기 위해 기밀자료인 대통령의

전화 녹취록까지 공개했지만, 외압 행

사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입장 간

극은 오히려 늘어난 모습이다. 앞으로

백악관은 의회 조사를 앞두고 내부고발

문건 등 관련 자료를 차례로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

다.

실제로 미 정부는 이날 통화 녹취록

이외에도 정보기관 감찰관(ICIG) 문건

이 추가로 공개했다. 감찰관이 내부고

발자를 직접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다.

문건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믿을 만

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내부고발자는

앞으로 의회 조사에 출석해 관련 증언

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보

고서를 공개했을 때처럼, 행정부가 트

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공개 순서를 조정하거나 내

용을 요약·발췌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했다.                   wonjun44@news1.kr

트럼프-젤렌스키 '문제의' 30분 통화…녹취록엔 어떤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바이든과 그 아들' 3차례 언급…검찰수사 요청
외압·대가성 여부는 명시적으로 안 드러나



(강화=뉴스1) 정진욱 기자 = 농림축

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삼산면에서 신

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에 대한

정밀진단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6

일 밝혔다. 국내에서 발생한 7번째 확진

사례다. 

앞서 해당농가에선 25일 오후 11시 25

분쯤 방역당국이 실시한 아프리카돼지

열병 간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옴

에 따라 곧바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증상을 보인 돼지 2마리는 살처분했다.

다행히 해당농가 3km 주변에는 다른

돼지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

고, 긴급 방역을 진행했다.

강화군에선 지난 24일 송해면의 한 농

가에서 ASF확진 이후 25일에는 불은면

에서도 ASF확진으로 총 1만 1000여두

가 살처분됐다. 의심축 신고가 됐던 양

도면에선 25일 음성 판정이 났지만, 이

번 삼산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으로

국내 돼지열병 발생건수는 7번째로 늘

었다.                                 guts@news1.kr

강화 삼산면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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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

병(ASF)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축

산1번지' 충남 홍성군이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각종 축제 및 문화체육행사

를 전격 취소했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가 6곳으로

증가함에 따라 10월 5일 개최 예정이던 군민체육

대회와 대표 특산물 축제인 광천토굴새우젓·

광천김대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또 홍성사랑 국화축제&농업대축전도 취소하

고, 노인건강대축제와 홍성군 일자리박람회도

잠정 연기했다.

11월 올해 처음 열 예정이던 '2019 홍성한우 바

비큐 페스티벌'과 '한돈인의 날 행사'도 이미 백

지화한 상태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을 예의 주시하

며 기타 행사 개최 여부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 관

내 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행사를 취

소하게 됐다”며 “그동안 축제 및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각 관계자 여러분들의 양해와 함

께 군민들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4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

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축질병방역대책본

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nicon3@news1.kr

'축산 1번지' 홍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 축제 전면취소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인천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가 입구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7번째 확진 사례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강화군 송해면 돼지농가 입구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 대축제 등 열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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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MBC '

실화탐사대'가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

자로 특정된 이춘재(56)의 얼굴과 지인

들의 증언을 공개했다.

최근 경찰은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사

건 중 하나로 꼽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이춘재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

행 중이라고 밝혀 전국민의 관심이 집

중됐다. 이춘재는 지난 1994년 청주 처

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선

고 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

이다.

'실화탐사대'는 25일 오후 방송을 통

해 이춘재의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제

작진이 이춘재의 학창 시절 동창을 만

나는 모습도 방송했다. 동창은 "조용한

친구이고 혼자 있기 좋아한 친구여서

모두 놀랐다"라고 밝혔다. 또 "열등감이

라고 할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

았고 그러다보니 어렸을 때 분노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춘재의 고향 어른들 중 한 명은 그

를 밝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한 어른은 "

어렸을 적 인사성이 밝고 착한 아이였

다"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작진은 이춘재의 어머니도 만났다

. 이춘재의 모친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그는 "작년에 내가 음

식 차려서 교도소에 갔을 때 잔디밭에

서 (이춘재와 함께) 먹었고 다달이 영치

금도 보내줬다"라고 했다. 

이춘재의 어머니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집안, 시동생들도 다 착했는데 얘(

이춘재)가 이렇게 돼서 내 가슴이 천 갈

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다"면서도

"(처제살인사건은) 전처가 가출을 해서

홧김에 얼떨결에 저지른 죄다"라고 말

했다.

아들 이춘재에 대해선 "불량하고 나

쁜 애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애가 아니

고 군대도 잘 다녀오고 회사도 다닌 애"

라며 "부모 일도 잘 도와줬다"라고 전했

다. 이어 "(연쇄살인을) 했으면 왜 몰랐

겠나"라며 "나는 절대 아니라고 믿고 절

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실화탐사대'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범

인의 '여죄' 여부도 주목했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강력범

죄도 인근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다.

1988년 수원 화서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

고생 살인사건은 입에 재갈을 물린 점,

스타킹으로 손을 결박한 점, 시신유기

장소 등이 화성사건과 유사했다고 전했

다. 또 1989년 수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역시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유사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 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백기'에 발생한

유사 사건들이 동일범의 소행인지를 밝

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ichi@news1.kr

화성 그놈 이춘재 얼굴 공개…모친"믿어지지 않는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기생충을 박멸

하는 개 구충제 '펜벤다졸'이 말기 암환자를 완

치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

는 가운데 구충제가 실제로 암 세포를 억제한다

는 국내 연구진 연구결과도 확인돼 주목된다. 다

만 이 연구진은 아직 국내서 임상을 완료해 허가

된 의약품들이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

장이다.

개 구충제의 암 치료효과는 연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격적인 연

구개발과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을 거치면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의 항암연구를 주도

한 남정석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는 25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직접 연구

한 니클로사마이드 성분과 최근 이슈인 펜벤다

졸은 성분이 다르지만 구충제가 암세포를 억제

한다는 효능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면서 "의약품은 사실 어떤 치료목적으로 개발

되다가 다른 치료효과가 예상되면 결국 전혀 다

른 목적의 약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즉, 특정 세포를 사멸하는 구충제의 작용원리

특성상 암세포에 대해서도 같은 작용이 가능하

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 교수는 "실제 해당 구충제가 사람에

게 쓰이려면 어느 용량에서 효과가 있는지, 부작

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교수팀이 진행했던 연구는 해외에서 구충

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니클로사마이드

'(Niclosamide)의 항암작용이다. 이 연구는 지

난해 11월 미국 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세

계적인 암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

cal Cancer Research)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니클로사마이드'가 윈트(Wnt) 신

호를 억제해 암줄기세포 형성과 증식을 제어하

는 현상을 발견, 작용기전을 연구했다. 사람과

유사한 염증성 대장암 동물모델과 환자유래 암

조직을 이식한 동물모델에서 '니클로사마이드'

의 우수한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팀은 '니

클로사마이드'가 암줄기세포에 특이적으로 발

현 하 고  증 식  등 에  필 수 적 인  단 백 질

'DCLK1(Doublecortin-like kinase 1)-B'의 발

현을 억제해 암줄기세포를 저해하는 기전을 밝

혔다.

'니클로사마이드'는 열두조충증과 막양조충

증 등 촌충 감염 치료약물로 1958년 개발된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암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에도 치료효과가 기대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

행돼왔다. 실제 해외 논문 검색사이트 펍메드에

따르면 '니클로사마이드'를 이용한 항암 관련 논

문이 무려 172편에 달한다.

최근 한 유튜브 영상에 나온 개 구충제 '펜벤

다졸'도 이 사이트에서 항암관련 논문이 30여편

확인된다. 

'펜벤다졸'은 '니클로사마이드'와 화학구조가

다르지만 세포분열이나 활동 등을 억제해 세포

를 사멸한다는 점에서 목적은 비슷하다. 그만큼

이들 약물에 대한 기대감은 기생충뿐 아니라 암

세포 사멸로도 확장돼온 것이다.

그러나 결국 사람 대상으로 입증된 것이 없어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lys@news1.kr

구충제 암 치료 국내 논문도 나와…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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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지난번 칼럼을 통해 수쟌의 감정불륜이 일어

나게 된 경위를 라캉의 학설 '주이상스'와 결부

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그 마무리를 시작해보도

록 한다. 주이상스를 설명하기위해서 라캉이 설

명하는 인간 심리를 다시한번 살펴본다. 라캉은

인간의 심리를 상상계(the Imaginary Order),

상징계(the Symbolic Order), 실재계(the Real

Order) 등 3개 차원으로 나누었다. 

'상상계'는 인간이 태어나 느끼는 유아적인

환상의 상태이다. 18개월까지의 시기이다. 그 이

후, 아이는 언어를 통해 문화속으로 진입하는 현

실의 세계로 들어간다. 현실세계는 언어로 되어

있기때문에 언어가 곧 상징이 된다. 언어가 만

들어내는 '상징계'를 말한다. 사회란 언어의 세

계이고, 모든 것이 언어에 기반을 둔다. 도덕성,

규칙, 가정교육, 학문 모든 것이 언어를 통해 이

루워진다. 아이는 언어를 통해 주체가 되고 언

어를 통해 어른이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

과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

은 세개의 욕구에 있다고 한다. '필요(need)-요

구(demand)-욕망(desire)'의 순서이다. 필요는

생리적 생물학적 필요 본능에 상을 하는 개념이

다. 요구는 타자를 필요로 하고 타자가 자신의

요구를 얼만큼 충족시켜주는냐에 따라 만족도

의 상태가 달라진다. 즉, 타자가 개입되면서 욕

망이 시작이 된다. 이 욕망은 결핍에 의해 생성

되므로, 근원적인 결핍을 메꾸려한다. 욕망의 본

질적인 요점은 주체가 아닌 타자의 것이라며 라

캉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학설을

말했다. 주체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가

되면서 우리는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속

에서 형성된다는 라캉의 학설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욕망의 형성은 태어나 처음으로 관계하

는 부모의 욕망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 '실제

계'는 상상계와 상징계를 벗어난 언어와 기표이

외의 것, 생리적인 욕구(필요)나 타자를 필요로

하는 요구와 달리 욕망하는 대상이 결핍으로 기

인한 텅 빈공간이다. 라캉의 실재계의 대상은 결

핍에 대한 욕망, 'the Thing'이다. 주체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상징계 너머로 가보려는 불가항력

적 충동을 되풀이하는데 이것이 주이상스

(Jouissance)이다. 

수쟌의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수쟌은 오빠 두명과 언니 한명사이의 막

내로 태어났다. 나르시스트였던 그녀의 어머니

는 네명의 아이들에게 최고의 지성과 미모와 최

고의 엄마로 각인시켰다. 집안 식구들보다 남들

의 이목을 훨씬 중요시하였던 어머니는 집이 아

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 밖에서의 어

머니는 새침하고 도도하며 상냥한 모습이였고

집에서의 어머니는 신경질적이고 툭하면 불만

과 화증을 들어내는 짜증나는 모습이였다. 어머

니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

줄 수 있는 배려심보다는 조종하고 컨트롤 했다

.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밖에서는 모두가 존경하

고 재미난 유머가 많아서 인기가 좋았다. 아버

지는 가정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고

술과 여자를 탐닉했다. 아버지의 거듭되는 불륜

으로 부모님의 싸움은 잦았다. 그러다보니, 집

안에서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푸념과 질책, 콘트

롤로 기를 못 피고 무능한 모습의 아버지였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잘못을 끊임없이 몰아세워

도저히 참지 못하면 아버지는 폭력과 욕설을 퍼

부었다. 테라피 과정 중 수쟌은 오십이 다 되어

가는 나이에도 부모님의 언쟁소리, 아버지가 물

건을 던져 박살이 나던 소리, 어머니가 아버지에

게 맞던 기억이 또렷이 생각난다고 이야기 했다

. 집 안에서는 자신은 세명의 형제들과의 사이

는 돈독하여 행복했지만 불행한 부모의 모습을

자신이 점점 닮아갔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부

모의 이중성을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왔다고 이

야기 했다. 그리고 자신도 밖에 나가면 가짜보

다 더 진짜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가면을 자동적으로 쓰게 된다고 했다. 때때로 자

신의 상상속의 부모님, 자신이 더 진짜로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언어를 습득하기전 수쟌

의 상상계(the Imaginary Order)에서 어머님의

이미지는 매혹적이고 환상적이였다. 상징계를

통해 만들어진 아버지의 모습은 무섭지만 정직

하고 따뜻하고 도덕적인 아버지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부모의 이미

지였다.

수쟌이 초등학교 2학년때 어머니가 아버지

출근 시간에 맞추어 직장으로 수쟌을 데려가 아

버지를 기다리다 집으로 데려오게 시켰다. 왜 그

래야 하는 지 의문이 들곤 했다. 그러다가 어머

니의 자살시도로 왜 어머니가 수쟌을 아버지 출

근 시간에 맞추어 데려가곤 했는지 알게되었다.

아버지가 자신이 부리던 비서와 불륜에 빠졌던

것이다. 어머니는 처절해 했고, 아버지는 비서

와의 불륜으로 색욕에 빠져들면서 집에 안 들어

오는 날이 많아졌다. 아버지의 부재로 너무나 마

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내세

워 억지로 아버지를 집으로 오게하곤 했던 것이

다. 어린 수쟌의 판단으로는 아버지의 첩은 어

머니와 비교할 수 없는 상대의 여자였다. 지적,

교양, 미모 모두 낮고 천박하고 나쁜 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

니는 처절히 괴로워했다. 몇년 뒤, 아버지는 첩

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존심

강하고 도도한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다시 받

아들였다.

수쟌의 상징계의 언어를 통한 룰안에서는 어

머니는 올바른 여인의 상이였다. 아버지는 누구

보다 반듯한 어머니를 아프게 한 절대적으로 나

쁜 남자였다. 그러나 수쟌의 실재계에서는 아주

다른 양상이 일어났다. 아버지의 첩은 아버지의

혼을 빠뜨려 버리고, 어머니를 철저히 죽여버린

승자였다. 그녀의 상징계안에서 어머니는 옳고

바른 여자이지만, 수쟌의 주이상스의 욕망을 불

러일으키는 대상이 아니였다. 수쟌의 심연에 꿈

틀거리는 욕정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수쟌의,

'the Thing'의 대상은 아버지의 첩이였다. 그녀

의 더 씽은 욕망을 추구하면서 상징계 너머로 가

보려는 불가항력적 충동을 되풀이하게한 그녀

의 주이상스(Jouissance)의 원인이였다.

수쟌은 옛 남친을 통해, 상징계안의 윤리가 금

지하는 대상을 재연시켰다. 40대 후반의 갱년기

를 겪으면서 왠지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

했다.  왠지 허전하고 비어있는 느낌이 들면서

상징계안에서 옳게 살아온 자신의 오십평생의

생에 아쉬움이 오기시작했다. 사는 게 별로 재

미가 없고 단조로왔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옛 남친을 찾았다. 살아오면서, 항

상 마음안에 두고 그리워했던 옛 남친이였다. 풋

풋하고 신선했던 그와의 기억들은 자신의 삶이

단조롭고 버거울 때 몰래 꺼내보던 자신의 비밀

스런 은닉처였다. 그와의 만남으로 수쟌은 향유

와 치명적인 쾌락에 빠져들어갔다. 아버지가 불

륜으로 어머니를 고통에 몰고 가정마저 버렸던

그 쾌락의 재연이였다. 수쟌은 상징계안에서 절

대로 용납되지 않는 대상, 옛 남친을 통해 극심

한 고통의 쾌락, 절대적 성적 쾌락, 채워질 수 없

는 욕망의 대상을 통해 주이상스 상태로 몰입되

었다. 상상계과 상징계를 벗어나 결핍에 대한 욕

망, 'the Thing', 아버지의 첩은 수쟌의 실재계에

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갖는 매력의 대상이

였다. 아버지를 홀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 있었던 아버지의 첩! 수쟌의 무의식속에

서 아버지의 첩은 히어로 였고 승자였다. 아버

지의 첩의 욕정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꿈틀거

렸다. 자신이 오십평생 이루어 온 생을 망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무모한 모험은 스릴 있

고 짜릿했다. 하지만, 수쟌의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간 후, 느꼈던 아픔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갈등했다. 상징계

안의 도덕성과 실재계의 가져서는 안되는 대상

을 욕망하는 자신의 주체 안에서 갈등했다. 그

러던 중, 무의식적으로 수쟌은 자신의 감정불륜

을 남편에게 들킬 수 있는 잔재를 남기기 시작했

다. 그리고, 상상계의 아버지, 도덕적인 아버지

를 자신의 남편으로 대체하며 응징받았다. 그녀

는 상징계의 질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공허

하지만 너무도 달콤했던 실제계에서 대상, 'the

Thing'은 Nothing, 노바디가 되어야 했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24 Havard St.
Brookline, MA 02446
74 Elm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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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못하는 미련, 이  미련함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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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10/25

Colors Hair and Nails Spa 매매, 11년된 비즈니스

단골 손님 다수 확보, 오너 은퇴

T. 413-267-0195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가수 MC몽

의 3년만 단독 콘서트 티켓이 25일 오픈된다.

MC몽은 25일 오후 8시 온라인 예매사이트 예

스24를 통해 단독 콘서트 ‘몽스터 주식회사’의

티켓을 오픈한다.

‘몽스터 주식회사’는 MC몽이 3년 만에 개

최하는 단독 콘서트로, ‘제1회 주주총회 : 할로

윈 파티’라는 테마로 보다 다채로운 무대 장치

를 더해 눈 뗄 틈 없이 즐거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

다.

MC몽은 이번 콘서트에서 알찬 셋리스트를 구

성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계획이

다. 또한 떼창을 유발하는 히트곡 릴레이뿐 아니

라 이번 공연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페셜 무대로 현

장을 찾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길 전망

이다.

유쾌한 할로윈데이를 선사할 MC몽의 단독 콘

서트 ‘몽스터 주식회사’는 오는 10월 25~26일

양일간 서울에 위치한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다.

한편 MC몽은 오랜만의 단독 콘서트 개최와 더

불어 10월 말 새 앨범을 발매한다.

hmh1@news1.kr

"관객 주주를 모집" MC몽, 3년만의 콘서트

'골목식당' 모듬초밥집 사장님, SM 헤드 셰프 출신…"이수만 자주 왔다"
(서울=뉴스1스타) 박하나 기자

= '백종원의 골목식당' 모둠초밥집

사장님이 SM의 헤드 셰프 출신이

라고 밝혔다.

25일 오후에 방송된 SBS 예능 프

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닭갈빗집, 옛날돈가스집, 튀김덮밥

집에 이어서 모둠초밥집이 소개됐

다.

모둠초밥집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김성주는 일식 경력 17년

차의 사장님이 SM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 출신이라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부부는 상황실로 와 상황을 지켜

봤다. 사장님은 SM에서 입었던 유

니폼을 입고 있었다. 김성주는 SM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에서 몇 년

을 일했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5년

정도 일했다"고 답했다. 사장님은

총괄 셰프 다음의 헤드 셰프라고 밝

혔다.                    hanappy@news1.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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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루이스 '평화의 마을'에 다녀와서...

713회 

지난 9월 17~ 9월 20일까지 미주리 주 세

인루이스 Robertsville에서 국제결혼가정

선교(NAICFM) 30주년 전국연합회 수련

회(담임목사:김민지 /회장:김인숙)가 있어

다녀왔다. 선교회 임원들은 준비할 것들이

있어 며칠 전부터 출발하고 도착해 수련회

준비로 있었다. 우선 보스턴을 출발하기 전

세인루이스의 날씨가 어떤지 궁금해 책업

을 해보았다. 보스턴의 한여름 뙤약볕 날씨

와 비슷했다. 집을 떠나며 여행을 위해 준비

하는 일은 일주일을 가든 한 달을 가든 짐을

챙기는 일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최대한 짐을 적게 작게 만드는 것이 최고이

다.

국제선 수련회에는 처음 참석을 하는 것

이라 마음속에 궁금증들도 있었다. 30주년

기념이라는 얘기에 사진도 담을 겸 몇 년 전

보스턴에서 뵈었던 김민지 목사님도 뵙고

싶고 플로리다로 이사하신 유영심 장로님

도 뵐 수 있으니 한번 가보자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전에부터 유 장로님으로부

터 '국제선'에 대한 이야기와 '평화의 마을'

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직접 가서 그

마을도 보고 싶고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다. 그들 마음속에 들어 있는 속

깊은 이야기들이 듣고 싶었다. 딱히 내어놓

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이다.

보스톤에서 임원 몇 분은 미리 떠나시고,

9월 17일(화)에 다문화교회 담임 샘킴 목사

님과 찬양인도 이종우 목사님 그리고 안병

학 장로님 내외분과 함께 다섯이 움직이게

되었다. 공항에 도착해 자동차를 타고 한참

을 가서야 '평화의 마을'을 만나게 되었다.

조용한 시골 풍경은 차창 밖을 내다보는 내

게 더없이 한가롭고 평온해 보였다. 저 멀리

평화의 집이 보인다. 얼마 후 도착하니 부엌

에서 봉사하는 여러 회원의 손길들이 분주

하다. 김민지 목사님을 다시 뵈니 그렇게 반

가울 수가 없다. 여기저기에서 아는 얼굴들

이 하나둘 반가운 웃음으로 환영해 준다.

소탈하신 모습의 김민지 목사님을 다시

만났다. 동네의 옆집 아주머니 같은 편안한

느낌의 김 목사님은 다시 뵈어도 친근감으

로 다가왔다. 뭐라 할까. 보통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뭔지 모를 경직된 모습들이 일반이

지 않던가. 일반 보통의 목사님들을 처음 만

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든 아니면 바라

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보았든 간에 말이다.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느 목사님들과는 다

른 느낌의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모

습만큼이나 소탈하고 꾸밈없는 말과 행동

그렇지만 그것이 주책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모습 그 자체였다.

이번 국제결혼가정선교(NAICFM) 30주

년 전국연합회 수련회 주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다. 미국 각처 지부와 캐나다 지

부에서까지 참석했다. 100여 명의 회원이 모

여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서로에게 힘

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

았다. 김민지 목사님의 진실하고 진솔한 설

교도 설교였지만, 보스턴 다문화 교회 샘킴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와 이종우 목사님

과 정지애 자매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찬양은 모인 회원들 모두를 감동의 물결로

넘치게 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올려드린

감동의 찬양과 시간이었다.

세인루이스의 '평화의 마을'은 미국 각처

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집이 없거나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약해져 있는 한인 여성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다. 처음에는 국제결혼 한

여성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지

금은 일반 한국 가정을 이루며 살던 여성들

도 이곳에 와서 돌봄을 받기도 한다. 이곳에

서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버거운 삶을

살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있는 여성들

을 돌보며 기도하는 분이 바로 김민지 목사

님이시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움과

고통에 있는 약자들을 살피고 돌보며 새 삶

을 준비시키는 곳이다.

국제선(NAICFM) 회원들은 많은 이들

이 국제결혼가정을 이룬 분들이었다. 자신

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흘린 눈물도

닦아주고 아픔과 고통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치유자가 되기도 하였

다. 가슴에만 담아놓지 않고 이처럼 함께 모

인 자리에서 가슴 속 응어리는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는 이미 치유받은 영혼임에 틀림

없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 비춰주고 자신의

모습을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고맙지 않던가. 부족한 것은 채워

주고 넘치는 것은 덜어낼 줄 아는 아름다운

나눔이 참으로 복되지 않은가.

한국을 방문중이었다. 일이 있어 구청에 갔을

적이다. 담당자가 물었다.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는가. 물론 그걸 가지고 있을리 없다.

강정식 시인이다. 

수입 인지 붙여 붉은 도장 '꽝'

찍어 주는 호적 등본에서부터 시작되어

주민 등록 번호는 암호처럼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을 뿐이다

(강정식, 역사탐구 중에서)

한자 문화권이라 한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라 했다. 한중일 문화권엔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 모두 도장을 사용한다는 거다. 심지어 월남도

도장이 있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봤다. 일본천황이 서류결재하는

모습이었다. 서류를 읽고 왕실도장을 찍고 있었

다. 결재는 먹을 뭍힌 붓으로 이름을 적었고, 이

어 도장을 조심스럽게 찍었던 거다. 구식이라기

보다, 격식이라 해야 하겠다. 일본왕실 도장도

국새라 하는지 그건 모르겠다. 

오늘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도장을 찍는게

주임무인 공무원이 있단다. 각종 훈포장과 임명

장뿐 아니라 중요 외교문서에 국새를 찍는다는

거다. 무려 1년에 1만 수천장을 찍는다 했다. 국

새의 무게가 3킬로그램이 넘으니 무겁다고도 했

다. 힘든 중노동일수도 있겠다. 

어디 나랏님들 뿐이랴. 옛적 선비들도 글이나

그림엔 낙관을 찍었다. 낙관도 도장이라 할수도

있겠다. 내 선친도 작은 도장을 항상 지니고 다

니셨다. 이름하여 결재 도장인게다. 나역시 도

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이야 어디 쳐박혀 있는

지 알 수없지만 말이다. 그만큼 쓸일이 없다는

거다. 

미국에선 도장을 볼일도 없고, 볼수도 없다.

사인이 대신한다. 이젠 사인마저도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다. 전자서명이다. 

우등상이건 개근상이건 학교장 직인이 찍힌

다. 한국에선 도장소동이 일어났다. 표창장이라

던데, 누군가 몰래 가짜직인을 찍어 위조했다던

가. 아니면, 허락없이 마구 찍어냈다던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다니엘 6:8)

첨언: 사진은 고종황제어새皇帝御璽 이다. 글

자가 모두 좌우대칭인가 한다. 심지어 어御자까지

대칭스럽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도장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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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후, 수천명 흑인이 집단 거주하

는 임시 캠프 곳 곳에서 전염병인 마마(일정

시대에 병명은 천연두)가 발생하곤 하였다.

그러나 인근 백인 지역에는 같은 문제가 없

었다. 병균이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던 때였

지만, 영양실조나 불결한 위생 환경에서 병

이 잘 전파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에 긴

요하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백인 정

부는 외면하였다. 흑인은 마마뿐 아니라 다

른 질병으로 인한 치사율도 백인에 비해서

높았다. 한편 정부는 질병이 백인 지역으로

퍼지지 않을까 혹은 흑인이 병으로 약해져

서 농장에서 노동할 수 없게 될 것만이 관심

사였다. 

1865년 연방정부는  4 백만 흑인을 주 대

상으로 원호 기관인 Freedmen's Bureau를

설립하고, 의료부서도 만들었다. 전쟁으로

황폐한 남부 전역에 120여 명의 의사를 배치

하였으나, 필수 인력과 물자의 지원 호소가

무시당했다. 40여개의 병원 중 대부분이 견

디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

보다 링컨 대통령 암살로 취임한 존슨 대통

령이 원호 기관에 대하여 매우 비호의적이

었고, KKK와 같은 백인 테러단체와 지방

관리들이 운영을  적극 방해한 이유가 컸다.

Howard Medical School 등 여러 학교 건

립, 식량 배급, 흑인 지위 향상 등 성공적인

면도 있었으나, 원호 기관은 설립 5년 만에

폐쇄하였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자, 흑인 지역

사회는 자치 의료시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 또한 식생활, 위생, 예방에 대한 자체 교육

을 하였다. 1876년 개교한 Meharry Medical

College와 Howard School, 둘뿐인 흑인 의

과대학이 매년 몇 명씩, 소수의 흑인 의사를

배출하였다. 이 대학 출신이 대부분인 흑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흑인 의료

인 단체, NMA(National Medical Asso-

ciation)을 설립하여, 흑인 치료에 앞장을 섰

다.

1945년 투루만 대통령은 국립병원 시스템

을 확장하여, 인종차별을 금하고, 무료 진료

, 치료를 시행하고자 하였다(Hill-Burton

Act).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남부

지역에서는 병원 위치 선정을 통하여 흑백

분리가 자연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백인

의사로만 구성되었던   AMA(미국 의사협

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47년

설립)는 흑인 의사와 흑인 의대생을 차별하

였으며, 대부분의 병원과 진료소는 흑인 환

자를 분리 치료하였다. 좋은 치료를 받으려

면 직장보험이 있어야 하나, 이런 직장은 흑

인에게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혹 직장보

험을 갖고 있더라도, 백인 전용 병원을 사용

할 수 없었다.

"국민 누구나, 정부로부터 공정한 대우

(Fair Deal)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1949

년 연두교서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Fair

Deal"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 중에는 국

민의료보험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수계 의원과 남부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반대 이유는 오늘날에도 매번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

주의에서 나라에서나 하는 것이라 미국 답

지 않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정부가 개입하

는 것"이라고 한다. "의료보험은 인간의 기

본권리"라는 찬성 측의 주장과는 땅과 하늘

차이다.

트루먼 대통령의 "Fair Deal"에 근본을

둔 1965년 존슨 대통령의 "Great Society"

정책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실

시되면서, 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에 인종차

별은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가난으로 인

해 의료보험을 살 수 없는 수천만 시민은 질

병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몇 번에 걸친 국

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

가 있었으나 매번 실패하였다. 2010년, 소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제도가 입

법화되면서, 특히 "메디케이드 확장" 조항으

로 인하여 저소득 무보험자를 대부분 구제

할 수 있었다. 2천만명이 새로이 의료보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남부 여러 주, 조지아,

미시시피, 알라바마, 텍사스 등은 "메디케이

드 확장"을 거부하였다. 이들 주는 확장을

채택한 주에 비하여 가난으로 인한 무보험

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구제를

거부한 것이다. 150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미국은 건국부터 시민과 노예의 섞일 수

없는 두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남북전쟁으

로 노예는 자유를 얻었으나 의료혜택을 포

함한 각종 차별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는 식의 차별을 당연

시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의

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바라기 어렵다. 의료보험제도 개혁

을 시도한 동기는 눈 덩이처럼 커지는 의료

비를 억제하려는 데 있었다. 직장의료 보험

이 있는 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6,000로, 고

용주 비용 $14,000을 더하면, 년 $20,000이 넘

었다.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더 커져야 하는

지 모르나, 노예제도의 유산을  당분간은  더

안고 가야할 것 같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의 유산 (2)
국민 의료보험 제도 없는 미국-선진국 오로지 하나

A Bureau agent stands between armed groups of whites and freedmen in this 1868 drawing from Harper's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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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지게 핀 하얀 사과 꽃들을 보던 지

난 5월만 해도 그것들은 그냥 아름다운 꽃이

었다. 시인 김춘수가 노래했던 것들보다 훨

씬 더 아름다운 꽃이었다. 매일 사진을 찍었

다. 돈 드는 일도 아니니까. 다시는 보지 않을

줄 알면서도 수십 방씩 사진을 찍는 이유는

아마도 본능적 소유욕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

일 것이다. 

예상대로 나는 사과 꽃 사진들을 다시는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존재조차 잊고 있

었다. 우연히 계란 노른자만 해진 사과를 다

시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전화기에서 사과 꽃

사진들을 소환했다. 아직 침샘을 자극할 크

기는 아니지만 상상력, 혹은 기억력을 자극

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였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나는 영천의

어떤 군사학교에 있었다. 훔친 사과의 맛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게 된 것은 그 때였다.

그 사과는 너무 맛있어서 먹기가 아까울 정

도였다. 작게 한 입 베어 먹고는 주머니에 넣

고, 또 한 입 베어 먹고는 주머니에 넣고... 

사과는 호오가 분명하고 자기표현이 아주

강한 놈이다. 햇볕을 쬐어주면 그 부분만 빨

갛게 물들고 반대쪽은 풋사과 색 그대로이다

. 아버지는 사과들을 공평하게 대해주셨다.

일정한 기간씩 사과들을 일일이 돌려서 햇빛

이 고루 비치게 하셨다. 우리 집 사과만이 유

난히 새빨간 이유를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알

았다. 그래서 그런지 빨갛지 않은 사과를 '홍

옥'이라 부르는 데는 저항감이 느껴졌다. 

작년 가을이던가. 훔칠 '뻔한' 사과의 추억

이 있다. 어느 집 정원에 샛노란 과일이 눈에

띄어 가까이 가봤더니 노란 사과였다. 노란

사과. 물론 마트에 가면 온갖 색깔의 사과가

있다. 아내를 따라 시장을 갈 때마다 미국은

정말 과일이 다양하다고 감탄하면서 바라보

던 그 사과들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정원에

서 마주한 노란 사과는 아주 특별했다. 사과

나무에 달린 노란 사과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 여기가 영천이었다

면...훔친 사과의 추억이 침샘과 함께 번개처

럼 뇌리를 스쳤다. 나는 사진을 찍고, 사과의

감촉을 느끼고, 고인 침을 들이키면서 초인

종을 눌렀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나왔다.

사과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

다. “Of course, you can.” 할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촬영을 허락했다. 할머니에 따르

면 이 사과는 관상용이라서 먹을 수가 없단

다. 

아내는 사과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깎

은 후 냉장고에 넣어둔다. 그건 서울 사람들

이 먹는 방식이다. 사과는 모름지기 껍질 채

로 베어 먹어야 제맛이 난다. 사각, 하는 음향

과 함께 입안에 감도는 향기와 즙. 조각난 사

과는 절대 그 맛을 느낄 수 없다. 생각해보라

. 왜 훔친 사과가 더 맛있겠는가. 훔친 사과는

4등분하거나 깎을 시간이 없다. 완전범죄를

위해서는 훔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먹

어야 한다. 내가 수십 년 전 영천의 어느 과수

원에서 그랬듯이.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그

사과를 적극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사

과가 나를 유혹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나는 그때 배고픈 군인의 몸으로 행군을 하

고 있었다. 배고프고 지친 순간 도로변으로

내민 가지에 달린 사과들이 딱 눈높이에서

탐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머리를 숙여 사과

를 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처럼 나

도 눈앞의 방해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

다.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도 말

했다. 사과가 맛있고 장미가 예쁜 것은 인간

을 사랑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라 번식을

위한 ‘이기적 유전자’ 때문이라고. 동물

들은 단지 그것들의 이기적 유전자를 위해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그는 설파한다. 이동

이 불가능한 식물들은 꽃의 아름다움이나 과

일의 맛을 이용해 동물을 유혹해서 대신 씨

앗을 퍼뜨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꽃과 잎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보색관계인 것도 동물

의 눈에 더 잘 뜨이기 위함이란다. 꽃으로도

과일로도 동물을 유혹할 수 없는 식물은 아

예 스스로 동물을 잡아먹어 생존하기도 한다

. 식충식물처럼. 

계란 노른자만 한 사과들이 어느새 탁구

공만 해졌다. 지금쯤 아기 주먹만 해졌으려

나. 좀 더 탐스럽고, 좀 더 도전적으로. 올 가

을, 나는 그것들을 보러 다시 그 곳에 갈 것이

다. 훔친 사과의 추억을 되새김질하러. 

훔친 사과의 추억

[ 오르고의 횡설수설 2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2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정적이

었던 막센티우스를 대하고 있었다. 수적으

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는 병사들에게 “하늘

에서 십자가 표상을 보았다. 이는 우리의 승

리를 기독교의 신이 계시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병사들에게 기독교의 신이 자

신들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 주었다. 이에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되

어 승리를 거둔다. 병사들에게는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누구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실제로

기적을 보았는지 사증은 없다.

몇년전에 “씨크릿”이라는 책이 베스트

셀러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원하는 것

을 굳게 믿으면, 결국 성취된다’는 철학을

담은 책이었다. 굳은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면, 우주가 그 믿음을 현실로 가져다 준

다고 믿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과

학적, 논리적 근거를 배재한 순수한 감성적

믿음인 것이다. 그 당시 본인도 이 철학에 매

료 되었음을 시인한다.

그런데,,여기서 잠시, 우리의 시선을 ‘믿

음’에서, ‘믿음’을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돌아보자. 사람들이 감성적 ‘믿음’에 매

달리는 이유는 간절하기 때문이다. 황제를

따라서 전투에 참여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패배해서 죽을 수 있다는 간절함.

사업을 너무 확장해서 빚에 빚을 얻어서, 숨

통이 조여오는 간절함. 불치병에 현대의학

이 포기한 상황에서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결국 감성적 믿음과 무게추의 중심을 이루어

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간절함이 없다면,

감성적 믿음 또한 존재하기 힘들다.

과학과 논리는 확률을 제시한다. 적이 숫

적으로 많아도, 아군이 전술을 유리하게 이

끈다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빚에 허덕

이더라도, 이것이 체계적 사업계획의 일부였

다면, 다시 이윤을 올릴 확률이 높다. 마치,

바둑에서 몇수를 고의로 잃는 함정을 만들어

서 진행 하듯이. 현대의학이 포기하더라도,

남아 있는 동안의 삶의 질에 촛점을 맞춘다

면, 행복한 삶을 마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다.

결국 모든것은, 본인의 관점이라는 철학

적 근본으로 돌아오게 된다. 언젠가 기재했

던 칼럼에서 언급했던 “슈뢰딩거의 고양이

” 실험에서 그 답을 볼수 있다.

“밀폐된 상자안에 고양이와 독가스병을

넣어둔다. 독가스병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

씩 독가스가 유출되게 만들었다. 질문은 과

연 고양이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

는가? 였다. 아인슈타인은 “고양이는 죽었

던지, 살아있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

했고, 슈뢰딩거는 “고양이는 시간이 지날수

록 죽을 확률이 높다”였다. 이것은 가상 실

험이기에 실제적으로 고양이를 상자에 넣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예상치 않

았던 현상이 발견되었다. 고양이가 살아있

는가, 죽었는가는 상자를 열어보는 사람의

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고양

이의 생과사는 실제로 일어난 현상보다는 상

자를 열어보는 사람에 의해서 인식된 판단에

결정되는 것이다.”

세상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눈에는, 성

공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수술해서 생존 가

능성이 30%라도, 간절한 사람에게는 30%나

살아날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다. 반대로 전염병 사망율이 30%

라면, 죽을 확률이 30%밖에 없는 것이다. 같

은 30%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원하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

는가요?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믿음과 확률에 대한 이해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

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

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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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프래밍헴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켁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